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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체요법을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년 현재 혈액 투석 등의 신대체요법을 시행받고 있2009

는 환자의 유병율은 인구 백만명당 명이며 발생율은 인구 백만명 당 명이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 전체1,114 176 (2009 ).

신대체요법 중 신장이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도이며 매년 건의 신장이식이 이루어 지고 있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20% 1,300 .

공여도 증가하고 있어 년 전체 신장이식의 가량을 차지하였으나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도 급증하여 년2009 40% 2010

대기자 수가 명을 넘고 있다10,000 .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어떠한 신대체요법이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석 치료에 비해 이식을 받는 경우가 생존율이나 삶의 질에서 투석보다 좋은 것으로 받아드

려지고 있다 최근 면역억제제의 발달로 신장이식 후 이식된 장기의 단기 생존율은 획기적인 향상을 이루었지만 장기생존율은 의.

미있는 향상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관련되어 있어 면역억제제의 신장독성 만성거부반응 사구체신염의. , ,

재발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식 후 신장의 장 단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비면역학적 인자로는 공여자의 나이 체. , ,

격 등이 관여한다 또한 이식전 투석 방법의 차이 또는 기간도 이식신장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과거에는 이식전 투석치료의 시행이 이식신장의 기능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이식전 투석

을 시행하지 않거나 가능한 짧은 기간동안만 투석을 시행하는 것이 장기의 장기생존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투석 치료를 받지 않고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성적을 비교 분석할 예정

이며 이식전 투석 치료가 가져오는 면역학적 이상이 이식신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